
냄새 값, 소리 값

방귀쟁이 며느리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5	글을 읽고 ‘내’가 겪은 일을 시로 나타내어 봅시다.

운동회 날이다.

오전 첫 순서로 달리기를 하였다. 

올해는 꼭 3등 안에 들어서 공책을 

받고 싶었다. 몇 줄이 뛰어나가고 

드디어 내가 달릴 차례가 되었다. 

가슴 속에서 누군가가 방망이질을 

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께서 깃발을 올리시자마자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그러나 결과는 4등이었다. 4등은 

꼴찌나 마찬가지이다. 힘이 쭉 빠

졌다.

천천히 엄마 얼굴이나 보면서 뛰

어갈 걸 그랬나 보다.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을 파악해 글로 썼나요?

배움 다지기

 옛이야기에 담긴 생각을 파악해 봅시다.

옛이야기에 담긴 생각4

내가 아는 옛이야기는 무엇이 있는지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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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냄새 값, 소리 값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살았어.

이 영감이 얼마나 욕심쟁이였는고 하니, 옆집 닭도 담 넘어 들어오면 제 닭, 

남의 물건도 제 손에 있으면 제 물건, 집에 들어온 것은 죄다 자기 것이었지. 

부자 영감은 남들이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숨을 크게 쉬는 것도 싫어했어. 제 

집 앞 공기가 줄어들면 어쩌나 걱정돼서 말이야.

배가 고픈 마을 사람들은 부자 영감네 집에서 솔솔 풍겨 나오는 음식 냄새

에 코를 벌름거렸어. 사람들은 담벼락에 달라붙어 꼴깍꼴깍 침을 삼켰어. 그 

모습을 본 부자 영감은 눈살을 잔뜩 찌푸렸어.

“감히 내 집에서 나는 냄새를 공짜로 맡고 있네. 그럴 순 없지.”

부자 영감은 심술궂게 볼을 실룩이더니 대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어.

“네 이놈들, 냄새를 맡았으면 값을 치르고 가야지.”

“냄새 맡은 값이라니요?”

“이 생선은 내가 직접 장에 나가 고르고 또 골라서 열 냥이나 주고 

사 온 거다. 그러니 냄새 값으로 다섯 냥을 내놓아라!”

“당장 쌀 한 톨 살 돈도 없는데 무슨 수로 냄새 값을 마련

한단 말인가?”

“그 돈을 내놓지 않으면 저 고약한 영감이 진짜 우리를 

원님에게 고발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둘러앉아 여러 방법을 궁리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어. 그때 마침 한 노인의 아들이 나무를 하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

을 보게 되었지. 노인은 아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어.

며칠 뒤, 노인의 아들이 부자 영감을 찾아갔어. 부자 영감은 쏜살같이 문을 

열고 나왔어.

“그래, 냄새 값을 가져왔다고?”

그러자 아들은 돈이 든 주머니를 높이 들더니 짤랑짤랑 소리를 내며 흔드는 

거야.

“예끼! 돈을 가져왔으면 냉큼 내놓을 일이지. 지금 나를 놀리는 게냐?”

부자 영감은 화가 나서 노인과 아들을 원님에게 데려갔어.

“저는 냄새 값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자 영감이 억울한 표정으로 원님을 바라보았어.

“원님, 영감님은 마을 사람들이 생선 냄새를 맡았다고 냄새 값을 내라고 하

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전 소리도 값을 매길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감님께 동전 소리를 들려 드렸습니다. 냄새 값을 소리 값으로 낸 것이지요.”

아들의 말에 원님은 무릎을 쳤어.

“옳거니! 네 말이 맞다! 영감은 들어라. 네가 괜한 일로 나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괴롭

혔으니 그 죗값으로 쌀 스무 가마를 내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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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 영감이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사람들이 숨 쉬는 것을 싫어한 까닭 

은 무엇인가요?

2   부자 영감이 사람들에게 달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3   노인의 아들은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의 걱정을 해결했나요?

1 「냄새 값, 소리 값」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2 부자 영감과 아들의 성격은 어떤지 써 봅시다.

3 ‘쏜살같이’를 넣어 짧은 글을 써 봅시다.

4 「냄새 값, 소리 값」에 담긴 생각을 써 봅시다.

5 다음 옛이야기에 담긴 생각을 바탕으로 제목을 붙여 봅시다.

 쏜살같다.

쏘아 놓은 화살처럼 매우 빠르다.

4

옛날, 어느 고을에 사또가 있었습니다. 사또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습니다. 사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방●이었습니다. 이방

은 사또가 무슨 엉뚱한 일을 시킬지 몰라 늘 걱정을 하였습니다.

찬 바람이 부는 겨울날, 사또는 갑자기 산딸기를 먹고 싶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산딸기를 따 오너라. 지금 당장 산딸기를 따 오지 않으면 큰 벌

을 내리겠다!”

부자 영감의 성격

아들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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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의 명령을 들은 이방은 걱정하다가 그만 병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

다. 겨울에 산딸기가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여쭈어보았습니다. 이방은 사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딸기를 따 오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들은 한참 동안 생각한 뒤에 이방의 손을 꼭 잡고 말하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방의 아들은 그 길로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앓아누워 계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방이 아프다고? 음, 꾀병을 부리는구나. 네 아비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

이방의 아들은 겁먹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산딸기를 따러 가셨다가 독사한테 물리셨습니다. 

그래서 산딸기를 따 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녀석! 한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사또가 어이없다는 듯이 꾸짖었습니다.

“사또님 말씀이 옳습니다. 겨울에는 독사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산딸기도 없

습니다.”

사또는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못 하였습니다.

보행자 안전사고

학교 안전사고

화상 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건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만  5152

2만  2545

2만  5699

2만  4097

 단위: 건

● 이방: 사또를 도와 고을의 살림살이를 맡은 관리

  옛이야기에 담긴 생각을 파악했나요?

배움 다지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우리는 안전 지킴이5

어린이 안전사고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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